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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풍류(旌善風流)
삶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깃들다.

연출 : 김용하
출연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정선풍류’는 2021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첫 번째 가.무.악 일체의 
레퍼토리로서 아리랑의 본류인 ‘정선 아리랑’을 중심으로 삶의 소리였던 
토속민요들을 재구성하여 만든 작품이다.

살아 숨 쉬는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의 생성으로부터 살아 나아가고 
버티어 가는 과정들 그리고 소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이라 말하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불려졌다.

굽이굽이 산자락 타고 넘나드는 수려한 메나리의 선율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넘실대는 소리의 물결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준다. 

우리의 ‘삶의 소리’였고 ‘하늘의 소리’였던 아리랑과 토속민요들이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정선 풍류’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같이 
불러갈 ‘소리’를 무대에 펼쳐본다.

첫 번째 곡 - 입入 구口   작곡 : 김용하

생명의 생성과 시작을 표현한 곡. 

광할한 우주 속 인간의 세계 또한 소小우주라. 

고요한 듯 요동치는 정령들의 움직임과 춤사위로 ‘사이’ 즉 공간을 
표현하고 힘찬 소리의 섞임과 연주는 ‘사이’에서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모든 레퍼토리 곡들의 후렴으로 이루어진 곡으로서 ‘정선풍류’의 
힘찬 시작을 알린다.

두 번째 곡 – 아라리   작곡 : 조은영

아리랑의 본류인 정선아라리의 대합창으로 삶의 

시작과 공감을 표현한 곡이다.

생성되어 시작하는 모든 것들에 에너지를 불어 넣고 산자락을 굽이치듯 넘
나드는 아라리의 울림은 하늘과 땅, 세상의 떨림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태동하게 만든다. 

세 번째 곡 - 굽이굽이(뗏목소리)   작곡 : 고만석

뗏목소리는 물길에 부딪히거나 물길을 바꿀 때 

다 같이 노를 저을 때 사용하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쳤을 때 이 또한 
다 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내어 고난을 이겨나가는 소리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곡 – 허이영차!(지경다지기, 목도소리)   작곡 : 김용하

시작의 설렘과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다.   

땅을 다져 집을 짓고 복을 불어넣어 주는 지경 다지는 소리와 나무를 베어 
협동으로 지고 가는 목도소리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리’로 재구성 하였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힘찬 소리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 할 수 있는 곡이다.

다섯 번째 곡 – 시時나위 : 다시, 소멸의 시간  
(상여소리, 회다지)
같은 다른, 그리고 다른 듯 같은 하늘의 별들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다.

혼자선 빛이 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광할한 우주 저 너머 어디선가 
저마다 빛나고 있는 저 별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각자의 위치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다시 소멸한다 생生 사死의 사이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다시 존재하지 않을 우리 삶에 마지막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여섯  번째 곡 – 다시, 아라리
하늘의 소리, 삶의 소리인 ‘정선 아라리’로 다시 소리를 시작한다.

우리의 인생사를 녹여 만들어진 ‘아라리’는 곧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같다.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같은 듯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서로의 공간을 채워나간다. 
같이 불러보자 지금, 우리의 아라리!

 




